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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

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

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

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

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

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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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data means data in the form of facts, observations, images, computer program results, 

recordings, measurements or experiences on which an argument, theory, test or hypothesis, or 

another research output is based. Data may be numerical, descriptive, visual or tactile. Scientific 

research is changing because of the paradigm shift. It is all being affected by the data deluge, and a 

data-intensive science paradigm is emerging. Hence, paradigm shift in scientific research led to 

increase of value and importance of scientific data. Essential to the cre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cientific data can be reused efficiently is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establishing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of management system for sharing and utilization of scientific 

data should be done at the national level, but compared with Europe, Australia, the United States, 

China, the management system of Korea doesn’t have not linkage or efficiency or internal stability. 

Australia, the United States, China continues to expand a Mid- and Long-Term policy making, 

legislation, it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o a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data, such as 

collec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cientific data through the relevant agenci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consider legislation cases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above countries to the end 

to that establish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and fair sharing and utilization of scientific 

data and the legal system, and that provide scientific data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Key Words : Scientific Data, U.S. Legal System for Scientific Data,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Chinese Legal System for Scientific 

Data, Legal System for Scientific Data Management, Scientific Data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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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데이터중심의 과학은 캡쳐, 큐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과학연구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

학데이터는 규모가 큰 국제공동연구의 실험에서부터 협업실험(cross laboratory), 단독실험, 개

별관측 등을 망라하는 매우 다양한 규모와 형태 속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수집, 분석, 재분석 

및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 또한 컴퓨터시뮬레이션과 모델링, 자동데이터획득, 통신기술로 말미

암아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의 생성으로 연구패러다임은 이전의 연구패러다

임, 즉 실험(관측), 이론 및 대규모 컴퓨터시뮬레이션의 연구방식을 통합한 “데이터중심의 과

학”(e-Science)이라는 “제4세대 패러다임”으로1) 전환하고 있다. 

과학데이터(Forschungsdaten)란 일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 ․ 원천연구, 실

험, 측정, 조사 또는 설문 등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디지털 및 전자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2)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

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다양

한 형태와 규모를 가진 과학데이터는 획득, 큐레이션(처리, 가공, 저장, 접근), 분석(모델링, 마

이닝, 시뮬레이션), 가시화, 출판 및 인용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3)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

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

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과

학데이터는 보고서 또는 논문을 위한 일회소비성 데이터가 되거나, 아예 유실 또는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외화내빈(外華內貧)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지만, 그 중 두 가지 상황이 지배적이

라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연구 분야에 따라 과학데이터의 형태나 규모가 매우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비 또한 특수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장비고유성

(instrument-specific)에 맞추어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과학데이터는 데이터의 최종 이용에 초점을 두면서 생산되기 보다는 과학데이

1) Clifford Lynch (2009), “Jim Gray’s Fourth Paradigm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cientific Record”, in Tony 

Hey et al. (eds.), The Fourth Paradigm, 177.

2)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DFG) (2010), “Aufforderung zur Antragstellung”, 1, http://www.dfg.de 

/download/pdf/foerderung/programme/lis/ausschreibung_forschungsdaten_1001.pdf (17. Dezember 2012).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 ｢국가과학데이터공유 ․ 융합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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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와 구조 속에서 생산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과학데이터의 범위(scale)에 있다. 연구자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학데이

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획득

할 때 소요되는 시간 ․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장치의 설계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데이터의 활용 면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은 그 효

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은 오히

려 대부분 획득된 데이터의 질의기반(query-based) 검색의 효율성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활용에 모여진다. OECD, CODATA 

등의 국제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데이터 접근에 대한 개방체제

(open access)를 강조하고 있으며,5) OECD는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회

원국들에게 정책수립 방향과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6)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

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

향을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제시해보고자 한다.

II. 과학데이터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

1. 과학데이터의 개념과 범위
 

과학데이터(scientific data)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용어에 있어서도 연구

데이터(research data), 과학연구데이터(scientific research data)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

4) 현재 검색기술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과학데이터의 복잡도(complexity)는 계속해서 도전 과제임은 분명하다, 

Peter Fox/James Hendler (2011), “Changing the Equation on Scientific Data Visualization”, Science Vol. 331, 

(11. February 2011), S. 706 참조, http://www.sciencemag.org/content/331/6018/705.full.pdf (7. August 2012).

5) CODATA, http://www.codata.org/resources/databases/data_access/index.html (24. December 2012) 참조.

6) OECD (2007), “OEC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13 f., 

http://www.oecd.org/science/scienceandtechnologypolicy/38500813.pdf (24.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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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과학데이터의 개념정의에 대한 주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OECD는 2006년 12월 채

택된 ｢공공기금 과학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OECD 원칙 및 지침(OEC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에서8) 과학데이터의 개념을 

“과학연구에서 1차 자료로 사용되는 사실기록(수치, 문자기록, 이미지 및 음향)으로 과학자사

회에서 통상 연구결과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로서 인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험노

트, 예비분석, 과학페이퍼초안, 장래연구계획, 동료평가 또는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물

체(예: 실험실용 표본이나 실험용 동물 등)는 과학데이터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6년 미국의 정부대외관계위원회(Council On Governmental Relations)가 과학데이터관

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인 ｢과학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저장: 권리와 책임

(Access to and Retention of Research Data: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서9) 인용한 관

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Circular에서도 OECD와 유사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데, “과학데이터란 과학자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록이 된 사실적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기록된’ 자료에는 실험실 샘플 

등과 같은 물리적 물체는 제외된다. 또한 영업비밀, 상업정보, 출판 전까지 연구자가 비밀유지

를 해야 하는 물질 또는 법적 보호를 받는 이와 유사한 정보, 인사 및 의료정보 그리고 공개함

으로써 개인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정보는 연구데이터에 포함되지 않

는다.”10)11) 

7) 우리나라에서는 ‘과학데이터’, ‘연구데이터’ 또는 ‘과학연구데이터’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과학데이터’란 용어가 일

반적이다. 영어권의 경우에도 주로 ‘연구데이터(research data)’ 또는 ‘과학데이터(scientific data)’란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반면, 독일어권 문헌에서는 ‘연구데이터(Forschungsdaten)’, ‘1차데이터(Primärdaten)’, ‘원시데이터(Rohdaten)’, 및 

‘디지털데이터(digitale Daten)’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Primärdaten’를 연구발표의 기초가 

되는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면서 연구데이터란 용어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과학데이터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과학데이터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8) 동 지침은 공공기금을 지원받는 디지털 research data에 대한 비용효율적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합의된 원

칙에 기초한 지침이며 research data의 국제적인 공유 및 접근을 개선하려는 모든 관계자를 보조하기 위해 채택되

었다. OECD (2007), “Conpendium of OECD Work on INTELLECTUAL PROPERTY(IP)”, 10, http://www.oecd. 

org/sti/inno/34305040.pdf (17. June 2012) 참조.

9) Council on Governmental Relations(COGR) (2006), “Access to and Retention of Research Data Rights and 

Responsibilities”, 9, http://www.cogr.edu/viewDoc.cfm?DocID=151536 (17. June 2012). 

1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Circular A-110(Sec. 36 (d))”, http://www.whitehouse.gov/omb/ 

circulars_a110, (17. June 2012).

11) “확인가능한 개인과 연결된 인간 유전자 데이터와 인간 단백체 데이터, 생물학적 시료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

해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나,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에 따라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명시적인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거나 제3자 특히 고용주, 보험회사, 

교육기관과 가족 등에게 접근가능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유전자 데이터나 단백체 데이터, 생물학적 시료를 

이용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며, 데이터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인간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 제14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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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은 그의 ｢정보기반체계와 과학데

이터(Informationsinfrastrukturen und Forschungsdaten)｣란 공고문에서 과학데이터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과학데이터(Forschungsdaten)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

․ 원천연구, 실험, 측정, 조사 또는 설문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디지털 및 전자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본다.12) 

호주의 국가협업연구기반구축사업(NCRIS)의 일환으로 추진된 ｢호주국가데이터서비스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ANDS) 지침｣에서는 “과학데이터란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범위에는 수치, 기술, 시

각 또는 청각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고 있다.”13) 

이와 같이 과학데이터에 대한 개념정의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OECD 및 

미국, 독일, 호주의 과학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과학데이터는 ‘연구개발의 과정

(process) 또는 결과(result)로서 발생되는 각종 실험, 관찰, 측정, 분석, 시험, 계산 등에 관한 

수치, 도표, 모형, 그림, 문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각종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

데이터에는 가공되지 않은 ‘원시데이터(raw data)’14)는 물론 원시데이터를 일정하게 가공한 

‘가공데이터’를 포함하며, 종이 등 가시적 매체에 기록된 유형데이터 및 컴퓨터상의 디지털 저

장 공간에 수록된 무형의 전자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 형식에 있어서도 시각 또

는 청각 등 그 형식과 관계없이 보존이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다만, 관리대상으로서의 과학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보

존 ․ 관리 및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미 있는 데이터만을 과학데이터로 한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2. 과학데이터의 관리 필요성

과거에는 과학데이터를 연구 결과의 검증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과학데이터를 이용

하는 연구와, 연구과정에서 과학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는데, 실험데이터는 

실험결과의 오류 ․ 정확성 등을 검증하고 실험결과의 재현을 위한 기반이었으며, 관측데이터는 

12) DFG (2010), ibid.

13) ANDS (2011), “ANDS Guide: What is Reserach Data?”, 1, http://ands.org.au/guides/what-is-research-data.pdf 

(29. August 2012).

14) 원시데이터(raw data)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관측․측정자료 및 시료 등의 자료로서, 획득 

이후 추가적인 처리 및 변경이 가해지지 않고 원형이 보존된 미가공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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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초로 이용되었다. 이렇듯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나 연구과

정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그 연구로 산출되는 과학데

이터도 중요한 산출물로 여겨져, 실험실이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져왔다.15)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한 보존․관리 외에도 첨단 연구자원으

로서의 중요성이 중대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상호 공유 및 활용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 하였

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6)

1) 연구패러다임의 변화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데이터 중심의 연구방법론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연구패러다

임이 종전과 같은 실험 ․ 이론 중심에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정보

기술 ․ 네트워크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과학연구의 연구방법 및 패러다임이 변화되자 과학데이터에 대한 보존 ․ 관리 및 활용의 

요구가 높아지고, 과학데이터를 연구자원으로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연구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국가연구개발 관리기관들의 요구 증가

최근 국가연구개발 관리기관들의 과학데이터 관리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

럽과 호주 등의 경우에는 연구 재정지원 기관들이 기금지원시 연구데이터까지도 결과물에 포

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연구수행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데이터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보존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17) 특히 호주의 

경우 Austr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Austrlian Government. 

2007. 2. 11)에 따라 기본적으로 5년간 연구데이터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들도 연구관리 법제를 통해 과학데이터 관리정책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3) R&D의 국제적 공조 및 협동연구의 확대

개방형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화가 촉진됨에 따라 연구정보의 국제적 교류와 협

력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협동연구, 국제공동연구의 확대 등에 따른 과학데

15) 현문수 (2011), “디지털 연구데이터 장기보존의 편익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지 제11권 제1호, 164.

16) 이하, 윤종민외 (2012), ｢국가과학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본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18 ff. 참조.

17) 현문수, ibid.,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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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공유체제의 필요성과 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CODA 등 국제기구들이 과학

데이터의 국제적 공유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제적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과학데이터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데이터는 지적 활동의 결과이자 중요한 연구 자원으로서 보존

․ 관리 및 활용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은 물론, 관련 국제기

구들이 과학데이터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데이터 관

리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III. 외국의 과학데이터 관련법제 및 관리체계

1. 호주의 책임연구수행법과 과학데이터 관리체계

1) 개관

호주의 과학데이터 관리체계는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수집, 공유, 관리, 서비스 등 과학데이

터에 관한 국가 인프라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NCRIS(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를 위한 10년 동안의 단계별 

투자로 2006년 “eResearch Co-ordinating Committee”에 의해 기술개발, 미들웨어(middleware) 

통합프로그램 및 컴퓨터과학연구에 관한 개요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7년 NCRIS 협업

플랫폼(Platforms for Collaboration) 설립을 추진하였다. NCRIS 협업플랫폼은 과학데이터관

리 및 큐레이션에 대한 최상의 실천(best practice)을 통해서 과학데이터에 대한 접근, 정보처

리시설역량 및 국가정보처리환경 구축, 장치(도구,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이용자 및 운영지

원, 협업서비스 지원 등의 상호운용(interoperation) 구성요소와 호주접근연합(Australian Access 

Federation, AAF)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구조사업이다.18) 호주정부는 협업플랫폼 투자계획

에 따라 과학데이터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협력 중심체로 국가차원에서의 과학데이터 수집과 

풍부한 데이터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Monash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ANU), 호주과학산업연

구기관(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에게 호주 

국가데이터서비스(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ANDS)의 설립추진사업을 위탁하였으

18) Andrew Treloar (2008),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Overview and Update”, 3, http://www.ands.org. 

au/presentations/andsoverviewv3forsunpasig.pdf (17.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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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 2008년 ANDS가 설립되었으며, 2009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19) 

ANDS의 초기사업계획(Interim Business Plan)의 목적은 데이터의 거대한 홍수(deluge)에 

직면해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메커니즘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과학데이터

의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 과학데이터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실험데이터, 과학데이

터 및 발표된 데이터의 큐레이션을 위한 최상의 실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20) 

그 출발점은 ANDS 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에 의해 개발된 “Towards 

Australian Data Commons”(TADC)으로21) 이를 통해 데이터공간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지속

적으로 매핑되었다.22) 여기에서 발전된 호주과학데이터공유체제(Australian Research Data 

Commons, ARDC)는 과학데이터 ․ 연구자 ․ 연구 ․ 매체(instruments) ․ 기관간의 협업으로 이루

어지는 체제로 연구자가 데이터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 가능한 과학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유의 장(場)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체제이다. 

ARDC는 “Research Data Australia”와 “Cite My Data”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

으며, 여기에는 데이터캡처 도구, 메타데이터관리 도구, 출판도구, 데이터 활용 도구, 데이터인

용 도구 등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운용체제를 통하여 호주 연구자들은 과학

데이터를 용이하게 발표하고, 검색하며,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

ANDS의 운용은 호주국립보건의학연구협의회(Australian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가 호주연구협의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및 대학과 공

동으로 전 연구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연구원칙을 규정한 “책임연구수행법”(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ACRCR)에 그 규범적 근거를 둔다. ACRCR

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진실성(integrity) 확보를 위해 마

련된 규범으로 연구자, 정책입안자 및 연구 집단에게 ‘바람직한 연구실천’(best research 

practices)을 위한 관리방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ACRCR는 과학데이터의 관리 및 보급, 

연구윤리, 동료심사 등에 관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모든 대학이 ACRCR의 이행을 위해 내규지침을 마련 ․ 시행하고 있다.

19) David Groenewegen (2009), “The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2, http://www.ands.org.au/presentations/ 

ands-escidoc-june-09.pdf (17. December 2012).

20) ANDS(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2008-09), “ANDS Interim Business Plan”, 5, http://ands.org.au/ 

andsbusinessplan-final-3-2-09.pdf (17. December 2012).

21) ANDS Technical Working Group (2007), “Towards the Australian Data Commons: A proposal for an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4, http://ands.org.au/towardstheaustraliandatacommons.pdf (17. December 2012).

22) Andrew Treloar, ibi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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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책임연구수행법

(1) 목적과 구성

호주책임연구수행법(ACRCR)은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진

실성(integrity)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범으로 연구자, 정책입안자 및 연구 집단에게 ‘바람직한 

연구실천’(best research practices)을 위한 관리방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23)

ACRCR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기 위한 일반원칙과 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연구책임수행법 위

반, 연구부정행위, 혐의조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과학데이터의 규율범위와 대상

ACRCR는 과학데이터와 1차 자료의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

다. 특히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 소유권 확인, 과학데이터의 보안과 비밀보장은 과학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ACRCR는 과학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과학데이터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은 ANDS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ANDS는 대학과 기타 연구기관에게 과학데

이터에 관한 ANDS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 대학들은 이러한 지침을 그들의 과학데이터

관리정책에 수용하고 있다.24)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과학데이터와 1차 자료(primary materials)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ANDS에 따르면 과학데이터는 완성된 설문조사와 녹음자료 등을 포함하는 1차 자료에서 파생

된 기록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25) 그러나 1차 자

료가 연구에서 ‘사실적 기록(factual records)’으로 사용된다면 과학데이터와의 구분이 애매모

호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집단에서는 연구 결과물로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과학데이터로 간주한다.26)

그러나 실질적으로 ANDS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으로 과학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

고자 한다. 과학데이터 공유사이트인 “Research Data Australia”는 오히려 기존의 과학데이터

23) NHMRC/ARC (2007),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Australian Government, 1, 

http://www.nhmrc.gov.au/guidelines/publications/r39 (18. August 2012).

24) 대표적인 예로 Queensland 공과대학의 과학데이터관리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

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데이터의 범위에는 수치, 기

술, 시각 또는 청각 데이터 모두 포함된다, ANDS (2011), “ANDS Guide: What is Reserach Data?”, ibid.

25) Ibid., 3.

2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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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형화된 개념정의보다는 호주 연구집단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과학데이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27)

(3) 과학데이터 관계자의 책임과 의무

가. 책임있는 연구수행

ACRCR에서의 기본원칙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으로 조직의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정직성과 진실성이 필수적이며, 연구수행 시 인체연구참여자, 동물, 

환경을 존중해야 하며, 연구수행에 사용되는 공공재를 좋은 상태로 관리하고 다른 연구수행자

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28) 

연구기관의 책임과 의무는 과학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상호 협력

으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과학데이터관리 관행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윤리, 연구 설계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멘토링프로그램을 수립

하여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29) 반면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는 연구의 정직

성, 진실성 등을 준수하여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며, 과학데이터 및 연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책임, 동물과 환경보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30)

나. 연구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잘

못된 정보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연구 참여자, 동물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격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이기도 하다. ACRCR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는 ACRCR 위반

의혹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 및 표절(FFP)이 해당한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행위이든 부주의로 

야기된 행위이든 모두 포함된다.31) 연구부정행위로 ACRCR를 위반한 경우, 형식적인 예비조사

(질의), 제재 및 처벌, 상황해결을 위한 조치, 전문가그룹에 대한 자문과 공식발표의 절차를 거

치게 된다. 의혹조사는 제보와 의혹에서 출발하며, 편견 및 이해관계가 없는 내부인으로 구성

된 내부주도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질의)와 3인으로 구성된 panel을 통한 외부주도 연구부정

행위 예비조사(질의)로 행해진다.32)

27) Ibid. 

28) NHMRC/ARC,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Part A, Sec. 1, 1.3.

29) Ibid., Part A, Sec. 1, 1.1-1.5, 1.3-1.4.

30) Ibid., Part A, Sec. 1, 1.6-1.11, 1.4-1.5.

31) Ibid., Part B, Sec. 10, 10.1-10.4.



74 과학데이터에 관한 입법례와 관리정책 그리고 대응방안

(4) 과학데이터 공유정책의 수립과 추진

연구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과학데이터와 1차 자료는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ACRCR는 이러

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중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과학데이터와 1차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비밀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33)

연구기관은 연구결과의 출판 및 보급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물의 책임 있는 출판 및 발표를 

장려해야 하며, 비밀보호와 지적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반면 연구자는 모든 

연구결과물을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판과 발표 시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자의 연구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인용해야 하며, 연구결과는 학술대

회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비에 관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상실

험에서 생성된 기록뿐만 아니라 연구수행과정 중 생산된 과학데이터가 비밀정보에 해당할 경

우, 이러한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도 연구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34)

ACRCR는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 연구기관에게 저자표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것과 전자

출판 저자표시정책을 확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저자표시에 관한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저자표시에 대한 동의와 모든 출판물에 저자의 사인이 들어간 감사의 글을 첨

부해야 한다.35)

(5) 과학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ACRCR에서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과학데이터의 적절한 관리와 보존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과학데이터의 보존은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

하다. 광석, 생물, 설문조사, 녹음자료 등과 같은 1차 자료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 보존이 용이

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분석실험, 테스트결과, 기록, 실험실과 현장기록과 같은 1차 

자료로부터 파생된 과학데이터의 경우엔 보존뿐만 아니라 접근의 용이성 또한 의무화하고 있다.36)

연구기관은 관련 법령, 지침, 원칙 등과 부합하는 과학데이터보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과

학데이터의 보존기간은 출판일로부터 최소 5년이다. 그러나 과학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보존기

간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은 과학데이터를 안전하고 보안이 잘 갖춰진 장소에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과학데이터 소유권과 보관에 관한 정책을 수립

32) Ibid., Part B, Sec. 9, 11, 9.3, 11.1-11.2.

33) Ibid., Part A, Sec. 2, 2.1-2.3.

34) Ibid., Part A, Sec. 4, 4.1-4.3.

35) Ibid., Part A, Sec. 5, 5.1-5.2.

36) Ibid., Part A, Sec.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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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정책에 따라 과학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연구방법, 데이터출처 등에 관한 명확하고 정확한 기록을 해야 하며, 둘째, 과학데

이터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셋째, 1차 자료를 실험실기록, 과학데이터 분석 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넷째, 과학데이터를 내구성이 강한 형태, 색인목록, 회복 가능한 형

태로 보관해야 하며, 다섯째, 과학데이터목록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여섯째, 윤

리강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과학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37)

(6) 과학데이터 공유절차 및 방법

ACRCR는 호주정부에서 개발해온 과학데이터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고 있다. 접근성 프레임워크는 호주 혁신산업과학연구고등교육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Research and Tertiary Education, DIISRTE)에서 추진해 온 

NCRIS(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에 기반을 둔다. NCRIS는 연

구자에게 접근가능하고 그들의 장기적 필요성에 상응할 수 있는 연구시설, 네트워크 및 기반시

설구축을 위한 호주정부의 투자전략사업으로 특히 연구 집단의 우선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

발된 eResearch전략이며, 각 분야별 연구의 우수성(excellence) 지원, 공동연구 육성, 국가이

익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38)

ANDS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컬렉션의 근원을 미국 NSB에서 구별한 데이터컬렉션의 세 가

지 범주에 기반을 두면서 공유체제의 개념도를 발전시키고 있다.39) 여기에서 세 가지 범주란 

첫째, 일반적으로 큐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뿐만아니라, 연구과제 중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과물인 과학데이터컬렉션, 둘째, 단일 과학 또는 공학집단이 제공하는 데이터컬렉션, 

셋째, 과학과 교육집단에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참조데이터컬렉션이다.40) ARDC 데이터의 

원천은 첫째, 연구기관, 연구자가 소유하고 있는 과학데이터, 둘째, 학술단체, 또는 각 학문분

37) Ibid., Part A, Sec. 2. 2.6, 2.3.

38) Rhys Francis (2008), “eResearch: from research by the knowledge poor to research by the knowledge 

ric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chnological University Libraries 29th Annual Conference: Digital 

Discovery: Strategies & Solutions Auckland New Zealand, 21-24 April 2008, Australian eResearch Infrastructure 

Council, 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 3, http://www.iatul.org/doclibrary/ 

public/Conf_Proceedings/2008/RhysFrancis.pdf (19. December 2012).

39) ANDS Technical Working Group (2007), “Towards the Australian Data Commons: A proposal for an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DEST, 11, http://ands.org.au/towardstheaustraliandatacommons.pdf (19. 

December 2012).

40) NSB(National Science Board) (2005), “Long-Lived Digital Data Collections: Enabling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NSF, 37 ff, http://www.nsf.gov/pubs/2005/nsb0540/ (19.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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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관리하는 과학데이터, 셋째, 사업체와 사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수집된 과학데이터, 다섯

째, 정부기관에서 획득한 운영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ARDC의 운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① 연구비가 지원되는 프

로젝트와 공동참여(collaborative engagements)를 통해 연구와 데이터를 생산하는 조직과의 

제휴, ② “Research Data Australia”와 “Cite My Data”와 같은 국가서비스 제공, ③ 공유 가능

한 데이터수집, ④ 데이터컬렉션에 대한 정보, ➄ 데이터캡처 도구, ➅ 메타데이터관리 도구, 

➆ ANDS 포털: Research Data Australia, ➇ 훈련과 기관포털, ➈ 출판도구, ➉ 데이터 활용 

도구, ⑪ 데이터인용 도구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2.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과학데이터 관리지침과 관리체계

1) 개관

미 의회는 1950년 5월 과학의 진전, 국민보건 및 안녕‧복지의 증진, 국가안전보장 등의 분야

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을 

설립하였다.41) NSF는 연방의 독립기관으로서 수학, 물리, 의료, 생물, 공학 등의 기초과학 분

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기초과학 연구지원기관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수 분야의 과학연구 활동지원과 관련 인적자원 교육 및 양성을 위해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과학자들 간에 과학데이터(scientific information)

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42)

NSF는 데이터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연구 환경에 맞춰 2007년부터 디지털데이터, 데이

터분석 및 가시화(visualization)가 과학, 공학 그리고 교육 분야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

조하면서 과학데이터에 관한 기본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다. 그 주요내용은 ① 기록된 

형태로 저장 ․ 보관된 데이터, ② 전문가를 불문하고 토론 및 분석 가능한 데이터, ③ 적절한 

보호체제 하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 접근, ④ 데이터의 신뢰할 만한 보존이다.43)

한편, “2009년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 of 2009)의 

시행으로44) NSF의 2010 회계연도(FY) 예산규모는 ARRA의 30억 달러를 추가하여 76억 달러

41) NSF의 설립은 1950년 제정된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of 1950”에 근거를 두고 있다, http:// 

www.nsf.gov/about/history/legislation.pdf (22. June 2012).

42) NSF Act of 1950, Section 3, Public Law 81-507, 1950. 5. 10.

43)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7), “Cyberinfrastructure Vision for 21st Century Discovery”, NSF 

Cyberinfrastructure Council, 2, http://www.nsf.gov/pubs/2007/nsf0728/nsf0728.pdf (22. June 2012).

44)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lic Law 111-5, 2009. 2. 17; 경기부양법안은 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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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성되었다.45) 이는 1950년 창립 초기 33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예산에 비하면 230여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FY 2011–2016에서 NSF의 중점분야는 과학과 공학(S&E)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지원과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에서의 교육지원이다.46) 이듬해인 2010년

에는 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R&D 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미국 경쟁력강화

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이 제정되었다. 본 법에서는 연방지원 

연구프로그램의 성과물, 즉 논문출판, 과학데이터(digital data)에 대한 개방접근(public access)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7) 과학데이터의 개방접근은 ‘발표(출판), 재이용, 인용, 영향’이라

는 상호 순환체계(virtuous circl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011년부터 NSF는 NSF 신규과제신청 시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DMP는 2010년 발표된 “연구 성과물의 보급과 공

유”(Dissemination and Sharing of Research Results)의48) NSF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부

문이다.49)

2010 미국 경쟁력강화법 제104조는 연방의 과학컬렉션(scientific collection)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컬렉션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은 과학기술정책사무국(Office of Science 

기침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지원 

계획안이 주 내용을 이룬다. 미국 정부가 이번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개혁, 기반시설의 현대화, 21세기에 맞는 교육, 소득과 일자리를 위한 감세, 의료비 

인하, 경제적 취약자 지원, 공공부문 보호 및 필수서비스 보장이다. 이를 위해 2009~2019년간 총 7,870억 달러의 

연방정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동 법안의 지원 분야는 에너지, 과학기술, 경제구조 개혁, 인프라 정비,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필수서비스 보장 등 다양하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브로드밴드망 보급을 확대하고, 의료IT를 

구현하는 등 IT관련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은민 (2009), “미국 경기부양법 ARRA of 2009의 주요내용과 동 법

안에 포함된 IT관련 투자”, 정보통신정책 제21권 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74-75.

45) NSF (2010), “FY 2010 Agency Financial Report”, 1-7 ff., http://www.nsf.gov/publications/pub_summ.jsp? 

ods_key=nsf11003 (19. December 2012).

46) NSF (2011), “Empowering the Nation Through Discovery and Innovation: NSF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FY) 2011-2016, 1, http://www.nsf.gov/news/strategicplan/nsfstrategicplan_2011_2016.pdf (19. December 

2012).

47)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 Public Law 111-358, 2011. 1. 4; 이 법률은 과학, 기술, 공

학 및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

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항공우주국(NASA) 등 여러 과학 관련 기관의 협력, 각 기관의 

활동,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여러 정책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http://newworld.moleg.go.kr/World/NorthAmerica/ 

US/law/20372?pageIndex=5, (01. August 2012) 참고.

48) NSF (2010), “Proposal and Award Policies and Procedures Guide, Part II – Award & Administration Guide(AAG)”, 

Chapter VI, D.4, NSF 11-1, VI-8 f, http://www.nsf.gov/pubs/policydocs/pappguide/nsf11001/nsf11_1.pdf 

(22. June 2012).

49) NSF (2010), “Proposal and Award Policies and Procedures Guide, Part I – Proposal Preparation & Submission 

Guidelines GPG, Chapter II, C.2.j, NSF 11-1, II-18 ff, http://www.nsf.gov/pubs/policydocs/pappguide/nsf11001/ 

nsf11_1.pdf (22.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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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Policy, OSTP)이다. OSTP가 주관하는 업무는 과학컬렉션의 장기보존과 온

라인상의 접근, 품질, 조직,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과학컬렉션의 관리와 이용정책을 정

비 ․ 발전시키는 것이다.50) 경쟁력강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컬렉션”이란 수집품 또는 역

사적, 예술적, 또는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리고 경제성이 높은 표본데이터나 자료로서 그

들이 지닌 시장 가치 보다는 장기간 연구자산(research asset)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과학을 지

원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일련의 물리적 표본, 생물 또는 무생물을 의미한다.51) OSTP의 주요

임무는 다른 관련 연방기관과 협의 하에 연방과학컬렉션에 대한 접근과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센터(Clearinghouse)의 구축이다.52)

2)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과제신청 및 선정절차 안내지침

(1) 목적과 구성

과제신청 및 선정절차지침(The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PAPPG)은 NSF 지원프로그램의 이용, NSF 계약과 관련된 정보, NSF 계약대상자 선정 매뉴얼

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며, 과학데이터와 관련된 규정들도 포함한다. PAPPG는 NSF의 연구과

제 신청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NSF 과제신청안내지침(Grant Proposal Guide, GPG)으로 NSF의 과제신청 준비 및 제

출과 관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NSF의 몇몇 프로그램은 GPG의 일반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권고

조항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권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 부분은 NSF의 일반연구지원

(Grants), 공동협약(Cooperative Agreements)에 관한 선정절차, 관리 및 모니터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과학데이터의 규율범위와 대상

NSF의 과학데이터관리계획에는 NSF 분과별로 지원된 과제에서 도출된 전체 또는 부분적 성

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과학데이터가 포함된다. 과학데이터의 정의는 미국 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정의에 근거를 둔다. 이에 따르면 과학데이터

란 “과학자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록이 된 사실적 자료”

이다. 기록보관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학데이터에는 ‘분석된 데이터’(analyzed data)53)

50)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 Sec. 104 (a).

51) Ibid., Sec. 104 (e).

52) Ibid., Sec. 104 (b).

53) ‘분석된 데이터’는 디지털영상, 발표된 표(목록), 발표된 그래픽을 위해 사용된 일련의 표(목록)와 같은 디지털정보를 의

미한다, NSF, Data Management for NSF Engineering Directorate Proposals and Awards, http://nsf.gov/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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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메타데이터’(metadata)가54)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는 학위논문, 논문, 학술지논

문, 원고 및 책(章 포함) 부록데이터 그리고 인쇄 또는 전자출판물 형태로 발표되어야 한다.55) 

OMB는 예비분석, 과학페이퍼초안, 미래연구계획, 동료심사(peer review)는 과학데이터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시데이터(raw data) 또한 예비분석과 동일한 카테고

리에 포함시키고 있다.56)

(3) 과학데이터 관계자의 책임과 의무

과학데이터와 관련하여 연구기관, 연구자, NSF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과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의 범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소극적 의미의 ‘연구진실성 확보’인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넘어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으로 “책임 있

는 연구수행”에 관한 활발한 교육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57) NSF는 “책임 있는 

윤리적 연구수행”(Responsible and Ethical Conduct of Research, RCR)이 연구결과의 탁월

성과 공공의 신뢰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과학과 공학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NSF의 연

구 과제를 신청하는 연구기관은 과제신청서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사과정생,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과정생에게 책임 있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감독에 관한 계획

을 기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58) NSF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기관이 과제신청을 할 때 

연구기관의 증명서 첨부, RCR 교육요건 이행과 관련 1인 이상의 감독관 임명 및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사과정생,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과정생이 책임 있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필요

한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9)

general/ENG_DMP_Policy.pdf (1. August 2012).

54)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구조적인 데이터이며, 정보를 기술하는 요소들의 구조화된 집합이다. 도서관의 도서목

록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도서목록에는 책제목, 저자, 출판사,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

한 정보는 그 책 자체에 관한 정보이다. 메타데이터의 전형적인 예로는 서지 레코드를 위한 기계가독형 목록

(MARC, Machine Readable Cataloging), TEI(Text Encoding Initiative) 헤더, GILS(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s) 코어,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더블린코어 등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권형진 (2001), “지식정보자원 메타데이터”, TTA저널 제78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1-62.

55) NSF (2011), “Data Management for NSF Engineering Directorate Proposals and Awards”, http://nsf.gov/ 

eng/general/ENG_DMP_Policy.pdf (1. August 2012).

56) Ibid. 

57)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안 연구, 33.

58) America COMPETES Act(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 Title V, Sec. 521.

59) NSF, “Proposal and Award Policies and Procedures Guide, Part II – Award & Administration Guide(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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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의 하나는 정직성(honesty)이다.60) NSF의 “책임 있는 윤리적

인 연구수행”은 이러한 정직성과 진실성(integrity)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평가받으며, 후속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NSF는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에 관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 

NSF의 “과제선정관리지침”(AAG)에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NSF정책과 책임, 그리고 연구수

행자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NSF는 “연구 부정행위”를 NSF가 지원하는 과제신청이나 과제수행 또는 과제신청 평가 또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발생한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로 규정한

다.61)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NSF는 연구자 또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

며, 조사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끝난 이후 판정한다.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과제제외 또는 과제정지는 연방규정에 따

른 조사절차를62) 마친 후 결정한다.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NSF는 계속적인 조사 또는 청

문회나 잠정 또는 최종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과학데이터 공유정책의 수립과 추진

NSF는 과학데이터 접근, 공유 및 관리정책에 있어서 NASA,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등의 기관과는 구분된다. 대

부분 이들 기관의 전략은 기관자체를 위해 과학데이터컬렉션을 관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들은 NSF가 지원하는 것 보다 매우 적은 과학데이터를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은 물론 

과학데이터 포맷기준과 접근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NSF의 과학데이터관리 및 연구 성과물의 공유계획은 GPG의 “특수정보와 부속서류”(Special 

Information and Supplementary Documentation)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여기에는 과학

데이터의 보존, 문서화, 데이터의 공유, 표본, 물리적 수집, 교육과정자료, 기타 관련된 연구, 

교육성과물도 포함된다.63) GPG의 “특수정보와 부속서류”에 따르면, 모든 과제신청의 경우, 신

Chapter IV, B.2., IV-3.

60) “Every scientist has a duty to report data truthfully because honesty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values of science”, Muriel J. Bebeau (1995), “Developing a Well-Reasoned Response to a Moral 

Problem in Scientific Research”, in: Moral Reasoning in Scientific Research: Cases for Teaching and 

Assessment, Indiana University, 16.

61) NSF, ibid., Chapter VII, C, VII-4.

62) 2 CFR §80 and 2 CFR Chapter XXV 참조.

63) NSF, “Proposal and Award Policies and Procedures Guide, Part I – Proposal Preparation & Submission 

Guidelines GPG, Chapter II, B.2.d.(i).



     81윤종민 ･ 김규빈

청자는 데이터관리계획과 연구 성과물의 공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계획이 부재

한 경우,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과학데이터관리계획의 평가기준은 신청과제의 지

적 탁월성(intellectual merit)과 광범위한 영향력(broader impacts)이다.64)

과제신청 시 제출하는 “데이터관리계획”에는 연구 성과물의 보급과 공유에 관한 NSF의 정책

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요

소들이 포함된다.

- 데이터, 표본, 물리적 수집,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자료, 기타 과제수행 중 생산되는 자료의 유형;

- 데이터, 메타데이터 포맷 및 내용에 사용되는 기준;

- 개인정보, 비밀정보, 보안,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나 요건에 따른 적절한 보호규정을 

포함한 데이터접근 및 공유정책;

- 과학데이터의 재활용, 재보급(re-distribution), 파생물(derivatives) 생산에 관한 정책 및 규정;

- 데이터, 표본, 기타 연구 성과물의 보관 및 접근유지계획

NSF 연구비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과제수행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집한 원시데이터, 

표본, 물리적 컬렉션, 기타 자료를 추가비용(incremental cost)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합당한 시간 내에 다른 연구자와 공유해야 한다.65) 또한 연구비수혜기관(Grantees)도 

그러한 공유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특수정보, 또는 비밀정보

는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발표할 수 있다. NSF 연구프로그램 또는 국/분과는 

이러한 공유에 대한 예외 또는 특수상황을 명시할 수 있다. 예외는 개인과 대상물에 대한 권리, 

연구 성과물의 타당성 또는 데이터수집물의 진실성 보호, 연구자의 합법적인 이익 도모를 목적

으로 할 경우에만 인정한다.66)

NSF는 연구자와 연구비수혜기관에게 연구과제 또는 그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

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와 발명품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67) 특히 NSF는 일반적으로 연

구비수혜기관에게 NSF 연구과제수행중에 개발된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연구자와 연구자집단에 의해 생성되는 연구 

성과물, 과학데이터, 수집물을 다른 연구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감소시키는 요

64) NSF, ibid., Chapter II, C.2.j.

65) NSF, “Proposal and Award Policies and Procedures Guide, Part II – Award & Administration Guide(AAG)”, 

Chapter VI, D.4.b, VI-8.

66) NSF, ibid. 

67) NSF, ibid., Chapter VI, D.4.c, V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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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기도 하지만,68) NSF는 과제신청평가과정, 선정과정과 그 조건, 데이터정리, 문서화, 보

급, 보관 등의 영역에서 적절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연구 성과물의 보급과 공유정책을 

이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69)

(5) 과학데이터 공유절차와 방법

NSF는 디지털과학데이터의 확산이 NSF의 중요한 과학데이터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 NSB)를 통해 전략예산위원회(Committee 

on Strategy and Budget, CSB)와 위원회 산하 데이터정책프로젝트팀(Task Force on Data 

Policies, TFDP)을 설립하여 NSF의 연구지원으로 수집된 과학데이터가 적절하고 장기적으로 

연구 집단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공유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70) TFDP의 보고서

인 “디지털과학데이터 공유 및 관리”(Digital Research Data Sharing and Management)에서

는 NSF 투자 사업으로 생성된 디지털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디지털과학데이터는 대규모 협업프로젝트에서 수집되고 처리

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NSF의 지원을 받는 연구 결과물로서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된 모든 과

학데이터를 포함한다.71)

“디지털과학데이터 공유 및 관리”에서는 여섯 개 분야로 분류하여 총 10개의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6개 분야는 공유실천(commitment to sharing), 재현성(reproducibility), 교육, 인력

개발 및 양성, 사이버인프라구조, 보존기한(longevity)과 지속가능성, 윤리적 ․ 법적 함의가 포

함된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2)

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및 진행방안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 공유 및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② 규모, 범위, 복잡성 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데이터 수집, 성공적인 과학데이터 공유 및 관

리를 위해서는 연구기관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③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국제협력 및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협조와 노력

이 필요하다.

68) NSF, ibid., Chapter VI, D.4.d, VI-9.

69) NSF, ibid., Chapter VI, D.4.e, VI-9.

70) NSF, “Digital Research Data Sharing and Management”, 1, http://www.nsf.gov/nsb/publications/2011/nsb 

01211.pdf (8. September 2012).

71) Ibid. 

72) Ibid.,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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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연구 결과물의 재현성을 위해서는 디지털과학데이터를 문서화된 프로토콜이나 방법

으로 검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새로운 일자리와 전문 지식의 영역은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데이터의 변화된 역할에 대

한 응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 인력개발 및 양성에 대한 기회들이 충분히 인

식되거나 지원되지 않고 있다.

⑥ 사이버인프라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 범위, 복잡성 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과학과 

공학 데이터컬렉션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⑦ 과학데이터관리는 과학데이터 생명주기(data lifecycle)에 따라 과학데이터 공유 및 관리

의 보존기간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⑧ 과학데이터관리에는 광범위하고 시기적절하게 과학데이터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⑨ 생명주기가 긴 과학데이터를 위해서는 과학데이터관리를 보장하는 장기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⑩ 비밀정보로서 분류된 과학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윤리적,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과학데이터 접근을 촉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은 “비밀데이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과학데이터가 어떤 연구자들에게는 

그 접근이 제한적이라면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과학데이터 라이센스 

메커니즘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과학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

센티브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CSB는 NSF와 관련하여 연구 집단을 위한 다섯 가지 디지털과학데이터 정책에 관한 권고사

항(Recommendations)을 제안하고 있다. 권고는 공유실천, 재현성, 교육, 인력개발 및 양성, 

사이버인프라구조, 보존기간과 지속가능성, 윤리적 ․ 법적 함의에 관한 분야이다. 비록 이러한 

5대 권고가 디지털과학데이터 공유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핵심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

만, 과학과 공학 연구 집단에 유익함을 제공하는 디지털과학데이터에 관한 NSF 정책의 발전적

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3)

① NSF 과학데이터정책에 부합하는 과학데이터공유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적인 

과학집단의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과학데이터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주관하는 연방기관 및 

기타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리더십을 제공한다.

73) Ibid.,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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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비수혜기관이 연구결과물의 그림, 표, 결론 및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데이터, 방법 

및 기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데이터는 저자와 협약과제지원의 자동속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영속적 전자식별자를 사용하여 공유해야 한다. 인간, 독점콘텐츠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과학데이터는 국내 및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③ 공유 및 접근 가능한 과학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 ․ 공
학 연구자 및 사이버인프라구조 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④ 디지털과학데이터의 보존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사업모델을 탐색, 개발하기 위한, 

그리고 행동강령에 대한 핵심권고사항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패널을 개최한다.

⑤ 데이터공유기반구조와 연구 집단, 연구기관 및 연구과제(research grants)의 범위를 포괄

하는 장기적인 사업모델의 개발 및 수행을 장려하여 새로 생성되거나, 장기 보존되어야 

하는 과학데이터, 그리고 큐레이션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과학데이터관리를 확대해나간다.

이와 같이 NSF는 디지털과학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보급, 재이용과 관련하여 과학 ․ 공
학연구의 수행과 진전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NSF는 디지털과학데이터의 확산에 따른 접근성 

및 관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과학 ․ 공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정책, 기반구조 및 전문 지식을 보장하기 위한 NSB의 지침을 시행하고자 한다. 

3. 중국의 과학데이터 입법례(안)와 관리체계

1) 개관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관측, 탐사, 조사, 실험 등을 통하여 

대량의 과학데이터를 수집 ․ 생산하였으나, 공유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과학데이터의 활용 면에

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과학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수립은 ‘제10차 

5개년계획’(10.5계획, 2001-2005) 부터이다. 여기에는 ‘국가과학기술기초조건인프라건설(国家

科技基础条件平台建设)’도 포함된다.

2002년부터 중국과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데이터공유공정은 국가과학기술기초조건 인

프라구축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학데이터공유공정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진보와 혁신, 경제성

장, 사회발전 및 국가 보안을 위한 통합계획, 정책 및 해당 규정, 현대 정보기술의 적용, 사회 

전체의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과학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

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학데이터센터 구축,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이 포함된다. 이를 위한 선행과제로 국가과학데이터관리 및 공유서비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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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과학데이터자원의 구축, 과학데이터의 규범화 및 표준화, 과학데이터 공유정책 및 법규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74)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과학데이터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입법화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과75)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에는76) 과학데이터 관련 연구성과관리와 공유

인프라구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학데이터를 규율대상으로 한 법률제

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현행 법체계에서 과학데이터공유에 관한 내용이 규율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과학데이터에 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과학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과학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인다.77)

현재 중국에서는 과학데이터공유와 관련한 입법안인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 과학데이터제

출임시법｣과｢중화인민공화국 과학데이터공유조례｣가 입안되어 입법추진 중에 있다. 동 법안들

의 입법형식은 법률과 행정법규이며,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관리, 활용에 관한 문제들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4) 과학데이터공유공정의 주요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국가과학데이터관리 및 공유서비스체계 구축

이다. 인터넷기반과 데이터기반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재통합하고, 정부부문 및 각 영역별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과학데이터를 포함한 다방면의 과학데이터들을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다. ② 과학데이

터자원의 구축이다. 과학데이터자원의 구축은 공유가능한 데이터자원의 재통합, 수집, 가공을 통하여 고효율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측, 탐측, 조사, 시험과 실험으로 획득한 체계화된 과학데이터 또는 과학

적 가치가 있으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과학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2차 데이터를 포함한다. ③ 과학데이터의 규범화, 

표준화이다. 규범화, 표준화는 과학데이터 공유의 전제조건으로서 과학데이터공유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

로 진행하여야 한다. 규범화와 표준화는 과학데이터 공유 표준구조연구와 과학데이터 공유 기초성표준, 기술표준, 

응용 표준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기초영역, 응용영역, 중점영역과 관련하여 통일된 규범체계를 형성한다. ④ 과학

데이터 공유정책 및 법률체계의 구축이다. 정책과 관련 법률제도는 과학데이터 공유 실현을 보장한다. 공유정책 및 

법률체계의 구축은 ‘선정책후입법’의 사고를 따라야 하고, 절차를 나누어 정책 및 법률체계 구축의 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과학데이터 공유방법에서부터 공유데이터의 범위, 재산권의 보장, 공유의 제한, 공유의 장려 등 다방면으로 접

근하여 체계화된 국가과학데이터 공유정책 및 법규체제를 제정한다, 张先恩 (2004), “国家科学数据共享工程”, 科学
中国人, 11-13; 科学数据共享工程, http://www.scichi.com/new/Article/197.html (24. December 2012) 참조. 

75) 한상돈 (2000), “중국의 ‘과학기술진보법’과 과학기술법체계”, 과학기술법연구 제6집,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41-242 참조.

76)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http://www.most.gov.cn/fggw/fl/200710/t20071025_56668.htm (24. December 2012) 참조.

77)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모지홍(莫纪宏) 교수 등은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国家科技计划项目: 중국의 국가과

학기술 프로젝트)에서의 과학데이터 제출 관련 법률제정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 수행과정

에서 생성된 과학데이터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인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

과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데이터공유에 대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은 다

양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많은 양의 과학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관리제도 및 이를 

관할하는 전담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상당한 양의 과학데

이터가 파손되거나 분실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학데이터공유의 전제조건으로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과학데이터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제도적 정비와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路鹏, 苗良田, 莫纪宏, 李志雄, 李学良, 孙仕宏, 王松 (2008), “科学数据共享领域的政策规范和法律规范“, 国际地震

动态 Nr. 4, 2008. 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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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데이터공유 관련 입법계획78)

(1) 입법체계구축의 기본원칙

과학데이터공유에 관한 입법체계구축의 기본원칙은 시대의 흐름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이러

한 입법체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비례성원칙과 책임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이는 

법률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인 측면에서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추진계획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과학데이터공유 관련 법령을 구축하고 

있다. 제1단계(2004-2006)는 현행 과학데이터공유관련 법률 및 법규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제

2단계(2006-2012)는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과학데이터공유 관련 부위규장(部委規章)을 근거

로 국무원이 “과학데이터공유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를 통하여 과학데이터공유와 관

련된 법률체계를 구축하였다. 제3단계(2012-2020)는 과학데이터공유를 위한 과학적 ․ 법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과학데이터공유 관련 입법과 과학데이터공유에 대한 실제 경험

을 토대로 과학데이터의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과학데이터공유법”

을 중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입법방향과 내용

과학데이터공유 입법체계의 구조는 최상위 법률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데이터공유법”, 

행정법규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데이터공유조례”, 그리고 법률과 행정법규의 시행을 뒷받침 

할 과학데이터공유 관련 부위규장으로 구성된다. 

과학데이터공유 입법체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데이터 컬렉션 및 제공, 표준화, 심의, 보

관, 품질인증, 발표, 합리적 활용, 공유, 공유감시, 비밀보호, 과학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관리, 

과학데이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보호, 공유 관련 법률분쟁해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요 입

법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에서 보는 그림과 같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과 주요 입법내용이 반영된 과학데이터공유법률(안)과 과학데이

터공유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78) 이하는 2012년 6월30일부터 7월 6일 중국 방문기간 동안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모지홍(莫纪宏) 교수의 ‘과

학데이터공유법 체계에 관한 구상(科学数据共享法规体系框架构想)’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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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데이터공유법률

과학데이터공유조례

기타부문
행정규정

과기부 행정규정
 지방정부
 행정규정

데이터 
생산

데이터 
제출

데이터 
보관

데이터 
이용

데이터 
관리

과
학
데
이
터
기
술
규
범

과
학
데
이
터
품
질
인
증
제
도

국
가
과
학
기
술
계
획
프
로
젝
트

과
학
데
이
터
제
출
임
시
법

과
학
데
이
터
보
관
제
도

과
학
데
이
터
정
보
시
스
템
규
정

과
학
데
이
터
서
비
스
시
스
템
규
정

과
학
데
이
터
발
행
제
도

과
학
데
이
터 
지
식
재
산
권
보
호 
제
도

과
학
데
이
터 
공
유 
감
독
방
법

과
학
데
이
터 
공
유 
평
가
제
도

과
학
데
이
터
관
리
기
구
설
치
규
정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데이터공유 관련법 체계]

3) 과학데이터공유법률(안)

(1) 목적과 구성

과학데이터공유공정의 일환으로 과학데이터 공유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제 지

침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9월 과학데이터공유공정판공실(科学数据共享工程办公室)에서 ｢국

가과학기술계획항목 과학데이터제출임시법(国家科技计划项目科学数据汇交暂行办法)｣ 초안

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총칙, 제출과학데이터의 종류 및 범위, 과학데이터제출계획, 과학데이

터제출의무자의 권리와 의무, 과학데이터제출의 순서, 과학데이터의 심사, 과학데이터의 관리, 

과학데이터제출관리, 장려 및 처벌 등 총 9장 6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79)

79) http://www.chinasafety.ac.cn/item/Article_Show.asp?ArticleID=3710 (24. December 2012) 법안 참조.



88 과학데이터에 관한 입법례와 관리정책 그리고 대응방안

(2) 주요 내용

가. 제출과학데이터의 종류 및 범위

제출과학데이터는 과학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제출과학데이터의 범위에는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 실시과정에서 생성된 초기관측데이터, 탐측데이터, 시험데이터, 실험데

이터, 조사데이터, 정밀관찰데이터, 통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등이 포함된다.80) 과학데이터는 

과학데이터 관리기관에서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전자문서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서, 과학데이터 제출계획서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1)

나. 과학데이터제출계획

과학데이터제출계획에는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신청서와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출계획의 내용으로는 제출의무자, 과학데이터의 생산방식, 제출종류 및 범위, 제출방식 및 기

한, 과학데이터 관리기관, 과학데이터의 사용기한, 과학데이터의 품질 및 기타 반드시 설명해

야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82)

다. 제출의무자의 권리와 의무

과학데이터제출 의무는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의 담당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있다. 

제출의무자의 소속기관은 과학데이터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학기술계획항목 담당기관의 책임자가 제출의무를 지게 된다. 과학데이터제출 

의무자는 제출계획 및 제출규정에 의거하여 과학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과정 중

에 과학데이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과학데이터의 진

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출의무자에게는 제출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발표권리, 서명권리, 

수정권리, 과학데이터 보호권리, 사용권리 등이 부여된다.83)

라. 과학데이터의 심사

제출과학데이터는 과학적 의미, 실용가치, 제출계획의 요구조건 등 그 적합성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범위에는 과학데이터의 완전성 및 진실성여부도 포함된다. 소속기관의 

심사를 거친 과학데이터는 과학데이터관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84)

80) 과학데이터공유법률(안) 제7조-제8조.

81) 동법률(안) 제9조, 제11조.

82) 동법률(안) 제12조, 제15조.

83) 동법률(안) 제21조-제25조.

84) 동법률(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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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학데이터의 관리

과학데이터 제출의무자 및 소속기관, 과학데이터 관리기관은 과학데이터의 수집, 제출, 심사

과정에서 과학데이터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과학데이터 관리기관은 과학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과학데이터의 보존 ․ 보관을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비밀

이 요구되는 과학데이터는 특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존가치를 잃은 과학데이터는 적절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85) 과학데이터 관리기관은 과학데이터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과학

데이터의 공유를 추진하여야 한다.86)

과학데이터 관리기관에 제출된 과학데이터는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

학데이터 제출의무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개할 것에 동의하였다면 30일 이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불법적인 발표, 보호기간 내의 과학데이터 제공, 공개된 과학데이터를 차단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87)

바. 장려 및 처벌제도

과학데이터제출에 관한 장려 및 처벌제도는 제출업무를 원활히 하고 제출의무자의 적극성을 

장려함과 동시에, 제출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과학데이

터제출, 보관 및 관리업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중대한 과학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를 가진 과학데이터 창출자에게는 과학기술부에서 표창 및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

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고의로 법률을 위반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88)

4) 과학데이터공유조례(안)

(1) 목적과 구성

｢중화인민공화국과학데이터공유조례(中华人民共和国科学数据共享条例)｣는 과학데이터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정법규로서 총칙, 과학데이터 공유 및 관리, 과학데이터 제출, 

과학데이터 공유서비스, 과학데이터 사용, 과학데이터 공유보장, 법률책임 등 총 7장 5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89)

85) 동법률(안) 제44조.

86) 동법률(안) 제47조.

87) 동법률(안) 제49조-제50조.

88) 동법률(안) 제57조.

89) 동조례의 원문은 <http://www.iolaw.org.cn/showNews.asp?id=22236>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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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제출과학데이터의 정의 및 적용범위

동조례에서의 과학데이터는 국가가 지원한 국가과기계획항목에서 생성된 원시관측데이터, 

탐측데이터, 실험데이터, 조사데이터, 관찰데이터, 원격탐지데이터, 통계데이터 및 체계적으로 

가공된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90) 

나. 과학데이터공유관리

과학데이터 공유는 정부차원에서 각 부서가 역할분담을 하여 과학데이터의 생산, 보관, 이용

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91) 국무원과기행정 주관부서

가 관련부서와 함께 ‘국가과학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92)

 

다. 과학데이터소유권 귀속

과학데이터는 과학기술창조와 국가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국가가 지원한 과학기술활동

으로 생성된 경우, 과학데이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귀속된다. 단, 특정한 경우에

는 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3) 

라. 과학데이터 제출의무자의 권리와 의무

과학데이터 제출의무는 연구수행 책임자에게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데이터공유센

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의 범위에는 제출의무, 보관의무, 설명의무, 기밀보장의무, 심사받

을 의무 등이 포함된다.94)

마. 과학데이터의 표준화

국가과학데이터공유센터는 과학데이터 ‘기술표준’과 ‘기술규범’을 마련 ․ 시행해야 한다. 이때 

과학데이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고려하여 과학데이터 관련 부서별, 분야별 표준규범을 마

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95)

90) 과학데이터공유조례(안) 제2조-제3조.

91) 동조례(안) 제9조, 제11조.

92) 동조례(안) 제12조.

93) 동조례(안) 제13조.

94) 동조례(안) 제15조-제16조.

95) 동조례(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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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학데이터의 공유

제출된 과학데이터는 공유가 되기 이전에 국가과학데이터공유센터에 고시해야 한다.96) 이는 

표절, 모방 등으로 인한 과학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를 통하여 사회적 ․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국가과학데이터공유센터는 과학데

이터의 편집, 발표, 데이터품질감독, 데이터가공처리 등의 권리를 가지며, 과학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97)

사. 과학데이터의 이용

과학데이터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과학데이터는 등급 ․ 분야별로 분류되며, 이러한 등급 ․
분야별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98) 과학데이터 이용자는 

국가과학데이터 공유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과학데이터 기본정보를 검색하고, 무료로 온라

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99)

아. 과학데이터공유관리 및 분쟁해결절차

국가과학데이터공유센터는 과학데이터의 공유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데이터 품질을 감독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과학데이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100) 무엇보다도 국무원과학기술 행정주관부서는 과학데이터공유와 관련 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하여 개인 및 단체가 제출한 과학데이터 관련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

해결기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중재결정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101) 

자. 처벌규정

과학데이터공유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과학데이터 제출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과학데이

터의 위조, 국가과기계획항목 담당기관의 관리태만, 과학데이터 관리기관의 보관 및 관리책임

위반, 비밀누설, 과학데이터공유 질서 파괴 및 과학데이터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이 포

함된다. 처벌로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따르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형

96) 동조례(안) 제24조-제25조.

97) 동조례(안) 제28조-제29조.

98) 동조례(안) 제31조.

99) 동조례(안) 제32조, 제35조.

100) 동조례(안) 제39조, 제41조.

101) 동조례(안) 제42조,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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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벌을 받게 된다.102)

IV. 각국 입법례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현재 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국가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학데이터

의 공유 ․ 관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포함하여 국가과학데이

터의 생성, 접근, 보존, 공유, 관리, 평가, 활용 등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과학데이터라는 이슈의 핵심을 간파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그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입법적 대응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와 미국은 정책관련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적 과학데이터의 공유 ․ 관리정책수립 및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면 입법적 대응이

라고 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정립의 문제에 있어서는 호주와 중국의 입법례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호주는 과학데이터와 관련하여 연구자, 연구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고, 중국은 과학데이터의 관리 ․ 공유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과학데이터공유체계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과학데이터의 개념정의

국가차원의 과학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과학데이터 관련법에서 과학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과학데이터의 개념이 일관되게 통일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과학데이터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관리범

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호주의 과학데이터 개념 정의에서 

보듯이 과학데이터는 연구결과에서 생성된 사실적 기록으로 수치, 문자기록, 이미지 및 음향의 

형태를 망라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또한 기존의 과학데이터에 관한 정형화된 개념정

의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보존 ․ 관리 ․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과학데이터

로 수용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2) 동조례(안) 제46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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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데이터규율범위와 대상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보듯 과학데이터규율범위와 대상에는 과학데이터의 생산, 보존, 관

리, 활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과학데이터를 수집 ․ 관리 ․ 활용함에 있어서 규율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과

학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무수하게 발생하는 과학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범위가 확정된 과학데이터에 대한 규율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수집 ․ 관리 ․ 활용의 측면에서 규율범위(관리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 등이 우선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과학데이터 관계자(연구자 ․ 연구기관 ․ 국가 등)의 책임과 의무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과학데이터와 관련하여 연구기관, 연구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책임

과 의무를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연구 부정행위’의 범주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과학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위조․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및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과학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상

호 협력으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과학데이터관리 관행을 

조성하고, 나아가 연구윤리, 연구 설계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멘토링프로그램 수립, 보다 나

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

서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학데이터와 관련하

여 연구기관, 연구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적절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4. 국가과학데이터 공유정책의 수립과 추진

국가는 국가차원의 과학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이러한 기본정책수립은 일정기간동안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되므로, 정책을 추

진함에 있어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정

책추진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는 국가과학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기본계획에

서 포함되어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과학데이터의 확보 ․ 관리 ․ 활용의 기본방향설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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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데이터의 수집 ․ 관리 및 활용구축, ③ 과학데이터 정보유통체계구축, ④ 과학데이터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⑤ 과학데이터 확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⑥ 과학데이터 공유

․ 활용촉진기반 마련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5. 과학데이터 관리 ․ 운영 관련 표준규정 제정

효율적인 과학데이터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중국의 경우 과학데이터관련 기술표준과 기술규

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도 표준지침을 규정 ․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분야별 과학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데이터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이를 적용 ․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

적이며,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 ․ 보완하여 부처별 또는 기관별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과학데이터 공유절차와 방법

국가차원에서 과학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집된 과학데이터를 연

구자 또는 연구 집단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호주 ANDS의 공유체제

(ARDC) 운용을 위한 방안 즉, ① 연구비가 지원되는 프로젝트와의 공동참여(collaborative 

engagements)를 통해 연구와 데이터를 생산하는 조직과의 제휴, ② “Research Data 

Australia”와 “Cite My Data”와 같은 국가서비스 제공, ③ 공유 가능한 데이터수집, ④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정보, ⑤ 데이터캡처 도구, ⑥ 메타데이터관리 도구, ⑦ ANDS 포털: Research 

Data Australia, ⑧ 훈련과 기관포털, ⑨ 출판도구, ⑩ 데이터 활용 도구, ⑪ 데이터인용 도구

는 가장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데이터의 공유절차가 체계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안을 선행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관차원에서는 일정기간마다 과학데이터 공유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고, 연구자는 이를 활용하여 연구과제신청시 제출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제출방식 및 

기한, 과학데이터의 품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과학데이터 공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둘

째, 연구기관에서는 과학데이터 공유 및 관리에 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여 전문성 ․ 효
율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차원에서는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관리를 원활

하게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에서 가점을 부여

하거나 과학데이터 공유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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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과학데이터 관련기관의 설치와 운영

과학데이터 관련기관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과학데이터의 수집과 

풍부한 데이터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데이터의 관리 및 과학데이터에 대한 접근, 정보처리

시설역량 및 국가정보처리환경 구축, 과학데이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위한 

NCRIS 협업플랫폼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과학데이터관리시스템을 각 기관별로 구축 ․ 활용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과학데이터의 특성상 개별기관에서 관리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또한 과

학데이터관리 ․ 활용체계구축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기관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가 과

학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관의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연구의 효율성 개선과 공유, 검증 및 재이용 가능한 과학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과학데이터 관리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과학데이터 접근에 대한 장벽은 혁신, 

성장, 그리고 연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데이터의 대규모 증가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수집. 이용에 있어 그 배제성이 없는 이유로 “무

임승차”(free rider)할 유인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유인이 부정적 외부효과만을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는 연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

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차원의 과학데이터 관리체제의 구축과 이를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 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호주, 미국,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과학데이터관리를 위해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과학데이터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과학데이터에 관한 관리와 공유체제가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다. 2009

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ANDS는 국가적인 연구협력 체제하에서 과학데이터의 관리, 공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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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ARCS는 협업서비스 및 워크플로우를 담당하고 있다. ANDS는 

네 개의 통합된 상호관련 서비스전송프로그램(service delivery programs)을 기반으로 사용자

가 온라인접속을 통하여 ARDC 메타데이터에 접속하고, ARDC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유

틸리티를 이용하여 연구기관에 저장된 실제과학데이터를 확보한다. 호주정부는 이러한 과학데

이터공유와 관리체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호주책임연구수행법(ACRCR)

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미국 NSF의 과제신청 및 선정절차지침(PAPPG)은 미국의 연방법과 NSF의 과학데이터 관련

정책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NSF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유 ․ 관리정책에 따라 

모든 과제신청에는 과학데이터관리계획과 연구 성과물의 공유계획을 작성 ․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과제지원을 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는 과학데이터관리계획을 위하여 ① 데이터, 

표본, 물리적 수집,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자료, 기타 과제수행 중 생산되는 자료의 유형, ② 데
이터, 메타데이터 포맷 및 내용에 사용되는 기준, ③ 개인정보, 비밀정보, 보안, 지적재산권, 

또는 다른 권리나 요건의 적절한 보호규정을 포함한 데이터접근 및 공유정책, ④ 과학데이터의 

재활용, 재보급(re-distribution), 파생물(derivatives) 생산에 관한 정책 및 규정, ➄ 데이터, 표

본, 기타 연구 성과물의 보관 및 접근유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연구발전에 관한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계획을 수립하

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법제 마련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과학데이터와 관련

된 정책이 수립 ․ 추진된 시기는 2001년부터이다. 과학데이터공유공정은 국가과학기술의 기본

요건과 기반구조 구축체제로 2002년부터 중국과학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과학데이터공유공정

의 운용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 경제성장, 사회발전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합

계획, 정책 및 관련법 정비 등을 통하여 과학데이터를 체계적 ․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

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다. 과학데이터공유공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학데이터센터 구축, 

인터넷포털사이트 구축이라는 3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지난 십여 년간 과학데이터 공유정책과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는 과학데

이터관리 ․ 공유에 관한 통일된 법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과학

데이터공유조례”와 “과학데이터공유법”의 입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과학데이터 공유관련 부위규장(部委規章)을 토대로 국무원은 “과학데

이터공유조례” 입법을 추진하여 과학데이터공유 관련법의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현재까지 마련된 입법정책 및 법안을 지속적으로 정비 ․ 개선하여 “중화인민공화

국 과학데이터공유법(안)”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관련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 관리 



     97윤종민 ･ 김규빈

및 공동 활용을 촉진 ․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가 외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2011년 10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구현(안)”을 보고하면서 시스템 구축차원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을 제안하였고, 2011

년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국가과학데이터 심포지엄 2011”을 개최하면서 과학데이터 

공유 및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현행법 또한 과학데이터와 관련하여 극히 제한된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 예로 “과학기술기

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물 관리제도와 2010년 “생물다

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한 ABS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체결로 국내이행을 위해 제 ․ 개정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

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등에 근거한 기탁 ․ 등록제도 등에 의해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관리가 부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학데이터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본다. 

다만, 과학데이터의 특성 및 관련 규정과 입법현황 등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

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학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는 단기적으

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법제 또는 연구개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우선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전반적으로 관

리 ․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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